
고유가 비상대책 새로 수립한다!
산자부 , 에너지 소비절약 한층 강화 … 남동발전 매각은 진행

정부가 현재 3단계로 돼 있는 고유가 비상대책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더욱 치밀한 계획을 새로 마련

한다.

또 전력산업 구조개편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남동발전 매각은 일정대로 추진하되 나머지 발전소 매각과 배전분

할은 재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2003년 1월17일 국제유가가 Dubai유 기준으로 배럴당 30달러가 넘으면 수급상황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짜놓은 고유가 비상대책을 재검토해 다음주에 더욱 치밀한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들에게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해 소비절약 시책이 한층

강화될 것을 암시했다.

현행 대책은 30달러 이상 일시급등하면 1단계로 소비절약을 강화하고, 35달러가 넘고 수급차질이 예상되면 2단

계로 ▷비축유 방출 ▷절전고시 시행 ▷관세·특소세인하 ▷수입부과금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심각한 수급차질이

생기면 3단계로 ▷유가완충준비금을 활용한 최고가격 고시제 ▷수급조정명령 발동을 검토토록 돼 있다.

한편, 신국환 장관은 중동 3개국 방문결과와 관련해 중동 산유국이 동북아 지역에 원유를 팔 때 가격을 배럴당

1-2달러씩 높게 받는 아시아 프리미엄을 해소하는 방안에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앞으로 시행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남동발전 매각은 일정대로 진행키로 대통령인수위원회와 합의했고 기본방향

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발전소 매각과 배전분할을 포함한 추후 절차는 부작용 없는 민영

화를 위해 심도 있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해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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